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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1/5~1/11)

주중 후반기에 중부 및 남부 평원의 동쪽 구역에서부터 애팔래치아 산맥까지 겨울 폭풍으로 

인해 폭우 (눈과 비), 대규모 홍수, 심한 뇌우 등 다양한 기상 위험이 발생했다. 이미 수분으

로 포화된 토양에 폭우가 쏟아져서 중서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강의 범람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시시피 중부와 오하이오 계곡 아래층에 걸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미시시피의 중부 지역과 오하이오 계곡의 저층에 걸

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동부 평원과 남동

부를 가로질러 쏟아진 뇌우는 넓은 지역에 바람 피해를 일으켰고 고립된 토네이도를 생성했

다. 한편, 더 추운 공기가 기록적인 따뜻함을 밀어내면서 지난주에 내린 눈이 남동부 평원

에서부터 오대호 지역까지의 지역을 덮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추워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나라의 동쪽 절반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3주 연속 이어졌다. 동부에서 따뜻함을 보인 

주요 지역은 남중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뻗어 있으며 이곳의 평균 기온 수치는 평년

보다 10-15°F 더 높았다. 반대로, 레드 리버 계곡부터 미네소타 북부까지는 1월 7-9일 및 

10-11일 밤에 기온이 -20°F 이하로 급강하했다. 평원은, 1월 11일 기온이 콜로라도 북동쪽

과 캔자스 북서쪽 모퉁이처럼 먼 남쪽에서는 잠깐 동안 0°F 이하로 떨어졌다. 그밖에 다른 

곳에서는 남서부에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까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으며, 때때로 비와 

눈 소나기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로키산맥를 가로질러 내륙으로 퍼졌다. 



□ 농업 현황 요약

<내용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5~1/11)

￭ 유럽: 북부 유럽 전역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는 남부 재배 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대조를 

이루었다. 대륙의 남쪽 절반에 걸쳐 있는 넓은 고기압으로 지중해 분지 전역은 맑은 하늘과 

거의 정상적인 기온을 유지함으로써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겨울 곡물의 발달을 촉진한 

반면, 다뉴뷰 강 계곡 아래쪽에서는 가뭄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먼 북쪽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기 요란이 고기압 주변을 가로지르면서 아주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소나기

가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까지 넓은 지역에 내렸다 (2-50 mm, 먼 북쪽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이 비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계속되었던 가뭄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으며 특히 

이 두 나라에 내린 강우량은 10 mm를 넘어 섰다. 반면에 노르웨이 서부와 잉글랜드 북부에

서는 175mm에 달하는 많은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북유럽에서는 온화한 해상 공기

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년 조건보다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고 (평년보다 최대 5°C까지), 

겨울 작물의 내한성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재배 지역들은 보호성 눈 덮개가 없는 상태로 놓

여 있었다.  

￭ 호주: 외따로이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 지역적으로는 15 mm 이상)로는 퀸슬랜

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에 가뭄을 의미 있게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지

역적으로 표토를 적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 비가 가뭄 때문에 떨어진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치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았으며 (평년 대비 2-6°C), 주 중반에는 최대 기온이 낮은 40도 대로까지 

올라갔다. 주 후반에는 다소 시원한 날씨가 그 지역에 스며들면서 들불을 남호주와 동호주

로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돕고 있다고 한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서부 아르헨티나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이전에 건조했

던 농업 지역을 적셔 주어서 옥수수와 콩의 발아와 출현에 필요한 수분량을 올려주었다. 부

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까지 뻗어있고, 동쪽으로 산타페와 엔

트레 리오스까지에도 이르는 넓은 지역에 내린 강우 총량은 25-50 mm였다. 이 비는 코르도

바 남부와 라 팜파 북동부 주변에서 특히 환영받았다. 차코와 산타페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북동부 면화 지역에서는 다소 건조한 날씨 (총 25 mm 이하의 강우)가 계속되었다. 중부 및 

북동부 농업 지역에서 주중 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 1°C 이내였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낮은 30도 대에서 중간 30도 대 사이에 있었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를 포함하여 북

서부에서는 약간 더 따뜻한 조건 (+2°C의 편차, 낮 최고 기온은 40°C 초과)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9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88 및 92 %, 면화는 98 % 심

었다. 한편 밀은 작년 속도 (91 %) 보다 약간 앞서서 94 % 수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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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는 심하게 내린 소나기가 콩 및 기타 

주요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우량이 총 25 mm를 

넘어 섰으며 수많은 지역에서 100 mm 이상을 기록했다. 이 비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최근 건조와 폭염으로 고생했던 다른 남부 농업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 파종은 1월 9일 현재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옥수수의 74 %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콩은 25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그러

나 광범위한 비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앞서 언급한 남부 지역에서 때때로 섭씨 30도

대 중반에 도달하여 농작물의 수분 수요를 높게 유지했다. 한편, 파라나에서는 1월 6일 현

재, 1차 작물 옥수수의 80 % 이상이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

민들이 2차 작물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면서 마토 그로소에 내린 비가 토양 수분을 대체로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북동부 내륙에서는 그 비가 폭염 및 건조기 이후에 콩의 활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선했다. 전통적으로 따뜻한 북부 대두 지역에서 기온은 유익한 강우 덕

분으로 대체로 30도 중반대를 유지했다.  

  

                                                        


